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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본연구는대학생이지각하는일자유의지와진로적응성

이 괜찮은 일자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

실시하였다. 대학생 시기는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진

로목표를 구체화하는 시기이다.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신의

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자율권을 얼마나 갖고 있

는가에따라추후개인의진로방향을예측하여직업을선택

하고 취업준비 활동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된다.

일은 삶의 영역에서 핵심적이며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

족시키는 역할을 한다. 그러나 개인이 원하는 진로를 자유롭

게선택하는권한을스스로갖고있는가에따라일을통해어

떠한 겅함을 하며 어떠한 욕구를 충족하는지는 각각 다르다

[1][2].

최근 일의심리학에서는현실적인제약과진로장벽과관련

하여일자유의지(Work Volition)를 핵심 변인으로제안하였

다. Duffy와 그의 동료들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실제 개인의

일자유의지역할의이해를강조하며, “제약에도불구하고스

스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지각된 역량”으로 정의하였

다. 높은 자유의지를 지니는 사람은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직

업적기회가많다고지각하고, 이를방해하는가족적, 재정적,

구조적제약은적고이를스스로극복할수있다고믿는다[3].

반면 일자유의지가낮은사람은자신의직업적선택권이적

다고 느끼고 개인적 선호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직업적

선택을 해야 하는 압력에 놓이게 된다[4].

진로적응이론을 제안한 Savickas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

개인과환경이상호작용하며개인의삶을구성한다고주장하

고,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진로적응성

(Career Adaptability) 개념을 제안했다[5]. 진로 적응성은 진

로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일

에 자신을 맞추는 행동, 역량, 태도로 구성된 개념이다[6]. 진

로 구성주의에서는진로발달을개인내면의구조적성숙보다

는 적응 과정에서 찾는다. 특히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변화의

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

대학생의 일 자유의지, 진로적응성, 괜찮은 일자리의 관계

이숙정*
*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

e-mail:leesjeong@sookmyung.ac.kr

The Relations among Work Volition, Career Adaptability, and
Decent Work in College Students

Sook-Jeong Lee*
*Div. of General Education, Sookmyung Women’s University

요 약
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, 미래의 괜찮은 일자리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로지도와 진
로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수행되었다.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, 수도권 대학에

재학 중인 대학생 217명(여: 122명, 남: 95명)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연구 변인을 측정하기

위해 일 자유의지, 진로 적응성, 괜찮은 일자리 척도를 사용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WIN과 AMOS
25.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, 기술통계, 상관분석,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.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

같다. 첫째, 일 자유의지, 진로 적응성, 괜찮은 일자리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.

둘째,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이 각각 괜찮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과 일 자유의지가 진로
적응성을 매개로 괜찮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모형의 검증 결과, 대안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확ㅇ

인되었다. 본 연구는 일의 심리학에서 이론적 모형으로 제안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

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.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갖고 진로 적응성을 향상시
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중요성에 함

의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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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적으로 찾고 적응해 가는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이 더욱

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[5].

이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괜찮은 일자리 인식에 영향을 주

고삶의만족이나직무만족과도관계가있기때문이다. 괜찮

은일자리(decent work)라는 개념은국제노동기구(ILO)에서

1990년대 초 사용하기시작한용어로직업의보수, 근로환경,

근무강도, 고용안정성,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

한다. 일의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일자리에

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에 대한 제대로

된 보상, 직업현장에서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

안정된느낌, 적절한시간과휴식, 가족과일의가치의일치성

을 포함하고 있다[1][7].

2022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우리나라 대학생 1,000명으

로대상으로실시한 ‘MZ세대가생각하는괜찮은일자리인식

조사 결과’에 따르면, ‘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’라

는 응답이 66.5%, ‘공정한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’라는 응

답이 43.3%로높게나타났다. 그외응답은 ‘복지제도가잘되

어있는 일자리’ 32.8%, ‘회사분위기가 수평적이고자유로운

일자리’ 25.9% ‘정년보장등오래일할수있는일자리’ 14.0%,

‘기업및개인의발전가능성이높은일자리’ 12.4%순으로집

계되었다[8].

선행연구에따르면, ‘괜찮은일자리’는 경제적제약, 사회적

소외, 일 자유의지, 진로적응성의네가지선행요인의영향을

받는다. 이들중경제적제약과사회적소외는구조적, 환경적

인 요소로,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은 심리적인 요인으로

볼 수 있다[1][9].

괜찮은 일자리는 일의 심리학 이론적 모형에도 포함되어

있다. 이모형에따르면, 일자유의지와진로적응성의관계는

이론적, 경험적으로 검증되었지만,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

성이각각괜찮은일자리에미치는직접경로에대해서는아

직 이론적 지지는 확인되었으나, 경험적 검증은 축적되지 않

은상태이다. 최근들어국내에서도MZ세대가인식하는괜찮

은 일자리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려는 연구들이

진행되고 있고, 그 중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에 대한 연

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,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.

따라서본연구에서는일의심리학이론적모형과최근선

행연구들을 검토하여,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 및 괜찮은

일자리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.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

성의 상호관계가 각각 괜찮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

모형(모형1)으로, 일 자유의지가 진로 적응성을 매개로 괜찮

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대안모형(모형2)으로 설

정하고, [그림 1]에 제시하였다.

일

자유의지

진로적응성

괜찮은

일자리

일

자유의지

진로적응성

괜찮은

일자리

<연구모형>

<대안모형>

[그림 1] 연구모형과 대안모형

2. 연구방법

2.1 연구 대상 및 절차

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

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. 229부의 설문지를 배

부하였으나 회수되지 않거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

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, 총 21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

용하였다.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0.0세(SD=1.05, 연령

범위는 19세~24세이며, 성별 분포는 여학생 122명(56.2%),

남학생 95(43.8%)이다. 연구참여자는 모두 교양수업을 수강

하는 학생들이었기에, 전공계열은 인문 사회, 자연 과학,

공학, 예술 체육학 등 다양하게 분포되었다.

2.2 연구 도구

2.2.1 일 자유의지

대학생이 인식하는 일 자유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나래

와 이기학(2014)이 타당화 한 일 자유의지 척도(Work

Volition Scale: WVS)를 사용하였다. 본 척도는 총 15문항

으로 구성되어 있다. 7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산출

한 문항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는 .832이다.

2.2.2 진로적응성

진로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민선과 고은영이 타당화

한 진로 적응성 단축형 척도(Korean Career

Adapt-Abilities Scale Short-Form: K-CAAS-SF)를 사용

하였다.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(선택을 하기 전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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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을 탐색한다), 자신감과 통제(조절)(내 능력을 다 발휘한

다)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.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

에서 산출한 문항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는 .868이다.

2.2.3 괜찮은 일자리

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미래의 괜찮

은 일 척도(Future Decent Work Scale: FDWS)를 사용하였

다. 본척도는 2017년에 Duffy 연구팀이 개발한 척도를 Kim,

Duffy, Lee, Lee and Lee(2019)가번역하고개정한척도이다.

총 15문항, 7점 Likert척도이며,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

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는 .888이다.

2.3 자료 분석

수집된 자료의 모든 분석은 SPSS WIN와 AMOS 25.0 프

로그램을 사용하였다. 측정 도구의 문항 신뢰도는 내적 합치

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. 연구참여자의 일

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, 측

정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.

마지막으로일자유의지와진로적응성이괜찮은일자리인식

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.

3. 연구결과

3.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

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 및 괜찮은 일자리의 평균과

표준편차를 산출하고, 상관분석도 실시하였다. [표1]에 제시

된 바와 같이, 각 변인들 간 상관계수는 모두 정적 상관이

었으며,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(p<.01).

[표 1]]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

변인 일 자유의지 진로 적응성 괜찮은 일자리

일 자유의지 - .571** .381**

진로 적응성 - .451**

괜찮은 일자리 -

M 4.23 3.95 4.81

SD .75 .57 .76

**p<.01

3.2 모형의 요인 부하량

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설정한 일 자유의지, 진로 적

응성 및 괜찮은 일자리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모형의 요인

부하량을 검증하였다. 분석 결과, 연구모형의 경우, 일 자

유의지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가는 경로와 진로 적응성에서

괜찮은 일자리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

(p<.05). 그러나 대안모형의 경우, 모든 경로의 요인 부하

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. 따라서 최종모형으로 대안모

형을 선정하고, 요인 부하량을 [표2]에 제시하였다.

[표 2] 대안모형(최종모형)의 경로계수

Path B ß S. E. C. R.

일 자유의지-진로 적응성 .786 .86 .126 6.228***

진로 적응성-괜찮은
일자리

.788 .57 .102 7.712***

일 자유의지-의지 1 .99 - -

일 자유의지-제약 .827 .60 .126 6.550***

진로 적응성-적응1 1 .87 - -

진로 적응성-적응2 .771 .72 .078 9.880***

괜찮은 일자리-일자리1 1 .97 - -

괜찮은 일자리-일자리2 .737 .63 .121 6.076***

***p<.001

3.3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

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고 [표3]에 제시하였다.

적합도 지수 산출 결과, CFI=.977, TLI=.951, RMSEA=.078

로 나타나,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도 평가 기준에 부합

하였다.

[표 3] 적합도 지수

2 df CFI TLI RMSEA
LO 90,
HI 90

대안 모형 16.304 7 .977 .951 .078 .028, .129

3.3 매개효과 검증

일 자유의지와 괜찮은 일자리의 관계에서 진로 적응성의

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

트래핑(bootstrapping) 방법을 활용하였다.

[표 4] 최종모형의 직접효과, 간접효과, 총효과

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

일 자유의지->진로 적응성 .861*** .861***

일 자유의지->괜찮은 일자리 .491***

진로 적응성->괜찮은 일자리 .570*** .570***

***p<.001

[표4]에 제시된 바와 같이, 일 자유의지 -> 진로 적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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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직접경로는 .861, 일 자유의지 -> 괜찮은 일자리의 간접

경로는 .491, 진로적응성 -> 괜찮은 일자리의 직접경로는

.570이었으며,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.

일자유의지

진로적응성

괜찮은

일자리

[그림 2]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

.86 .57

4. 논의 및 제언

최근 진로 심리학에서 개인의 진로발달 및 일에 미치는

영향력을 고려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. 본 연구도

이러한 맥락에서 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괜찮

은 일자리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해하고자 연구

를 수행하였다.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 및 괜찮은 일자리는

각각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관련

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. 특히, 일의 심리학 모형에

서 제안한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의 정적 상관관계를

본 연구에서도 확인한 결과로 의미가 있다.

둘째, 일 자유의지는 진로 적응성을 매개로 괜찮은 일자

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일 자

유의지가 괜찮은 일자리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선행연

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. 특히 일의 심리학의 이론적 모

형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은 적합하지 않았고, 진로 적응성

을 매개로 설정된 대안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.

일의 심리학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제안한 경로를 확인한

것에는 의의가 있지만,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일반화가능

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.

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일 자유의지와 괜찮은 일자리

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갖고 진로 적응성을 높일 수 있

도록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를 제기한다.

고학력의 대졸 구직자들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진로 기

대를 갖지만,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 또는 공

기업 중심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며, 고학력 청년들은

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집을 위해 경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

고 있으며 구직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[10]. 따라서, 청년들

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심을 갖고, 우리

나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마련 대책도 동시에

진행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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